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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고산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침엽수종이 기후변화로 인해 자생지에서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2017년

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7대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분포와 생육현황에 대한 전국 실태조

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전국적으로 구상나무 6,939ha, 분비나무 3,690ha, 주목 2,145ha, 가문비

나무 418ha, 눈측백, 눈향나무, 눈잣나무가 극소면적으로 31개 아고산 지역에 임분 형태로 자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고산 침엽수종 분포와

생육 상태의 입지환경 특성과 기후환경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고산 침엽수 분포지의 30년 평년 평균기온은 약 6.3℃로 전국 평균 12.3℃과 비교했을 때 약

5℃ 정도 기온이 낮았다. 주요 아고산 침엽수종(분비나무, 구상나무, 가문비나무)이 100ha 이상

분포하는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환경을 분석한 결과, 분비나무 분포지역의 평균 고도는

1,267m(±127m), 구상나무는 1,367m(±177m), 가문비나무는 1,557m(±161m)로 분비나무가 가장 낮

은 고도, 가문비나무가 가장 높은 고도에 분포하였다. 또한 분비나무는 60.5%, 구상나무는

53.3%, 가문비나무는 70.8%가 북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등 남사면보다 수분조건이 양호한 북사

면에 더 많은 비율로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육목의 건강활력도와 고사목 발생량을 고

려해 산정한 지역별 통합 쇠퇴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비나무와 구상나무 지역별 쇠퇴도는

위도가 낮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저기온의 상승폭이 높은 지역일수록 쇠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고산 침엽수종 분포의 입지환경 특성과 쇠퇴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보전․복원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현지 내․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기후대의 변화압력 속에서 식물자

원이 멸종 또는 절멸되지 않기 위한 과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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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수종별 서식지 해발고도 분포 Fig. 2. 최저기온 변화에 따른 쇠퇴도 변화


